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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승품 ②

	  

	  “선남자여, 보살은 다시 열두 가지로 용맹한 마음을 내어 비리야바라밀(毘梨耶波羅蜜:精進波羅蜜)을 닦아 큰 이익을 얻으니, 보살은 마땅히 정진바라밀(精進波羅蜜)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두 가지인가? 첫째, 정진에 의해 능히 모든 부처님의 법해(法海)를 속히 깨닫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일으키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둘째, 정진에 의해 능히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속히 이르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셋째, 정진에 의해 능히 시방에 두루 하여 일체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게 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넷째, 정진에 의해 지은 업이 능히 온갖 부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일으키어 정진바라밀을 행해야 하느니라. 다섯째, 정진에 의해 능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되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게 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여섯째, 정진에 의해 능히 중생을 모든 불법 가운데 두어 해탈문(解脫門)으로 향하게 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일곱째, 정진에 의해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어리석음을 속히 여의게 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여덟째, 정진에 의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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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일체 중생에게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속히 주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아홉째, 정진에 의해 능히 모든 불국토를 속히 청정케 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일으켜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열째, 정진에 의해 능히 미래의 경계[未來際]가 다하는 일체 겁의 수효를 건립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행하되 피로하고 권태로운 마음을 내지 않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열한째, 정진에 의해 능히 한 생각 가운데 모든 불국토에 두루 하여 모든 선근을 심게 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내어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열두째, 정진에 의해 능히 일체 불국토에 두루 나아가서 위없는 도를 성취하고 큰 법륜(法輪)을 굴리게 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큰 용맹심을 일으켜 정진바라밀을 닦고 행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보살이 열두 가지로 용맹심을 일으켜 비리야바라밀을 닦고 행해 큰 이익을 얻으며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회향한다 하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거듭 정진바라밀을 찬탄하시었다.

	  

	  만약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행을 닦고 행하여

	  위없는 도 이루려 하면

	  정진이 최상이요 제일이라네.

	  

	  여래는 무량겁에 걸쳐

	  행한 바 모든 고행(苦行)을

	  모두 능히 참았나니

	  겁약한 마음 내지 않은 까닭이네.

	  

	  그러므로 모든 불자가

	  속히 불도를 이루려면

	  언제나 정진바라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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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닦고 행해야 하리.

	  

	  보살이 정진을 행하면

	  속히 뛰어난 곳에 이르니

	  백천만 국토에서 여러 부처를

	  공양하고 관찰함보다 나으리.

	  

	  보살이 큰 즐거움을 구함은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함이니

	  보살의 길을 행하되

	  견고하여 물러나지 말지니라.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무량 백천 겁 동안에

	  고통을 받으며 게을리 않는 것

	  모두가 정진을 말미암음이네.

	  

	  원컨대 나는 항상 정진하여서

	  불국토(佛國土)를 청정케 하며

	  다음은 일체 부처님 법을

	  깨달아 알기 소원이어라.

	  

	  능히 모든 불국토에 두루 하여

	  크고 묘한 법의 바퀴 굴리어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모두 깨닫기 소원이어라.

	  

	  모두 다 대승 가운데 들어가

	  다른 승(乘)과 마계(魔界)를 여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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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큰 소원을 다 이루어

	  속히 두려움 없는 경지에 이르라.

	  

	  보살은 정진하는 까닭에

	  능히 한 생각 동안에

	  큰 보리법을 깨닫고

	  열반문을 열어 보이네.

	  

	  한량없는 몸으로 변화하여

	  시방의 국토에 두루 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뛰어난 일 시현하네.

	  

	  “선남자여, 보살은 다시 열두 가지로 선바라밀(禪波羅蜜)을 관찰하고 행하여 큰 이익을 얻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두 가지인가? 첫째, 선정을 닦으면 능히 일체 번뇌의 물듦을 멸하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항상 분별심이 없는 까닭이니라. 둘째,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생각이 어지럽지 않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여러 경계를 취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셋째, 선정을 닦으면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 능히 모든 행을 채우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능히 삼계를 초월하는 까닭이니라. 넷째, 선정을 닦으면 능히 세간을 뛰어넘어 모든 현실에 걸리지 않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능히 세간을 초월하는 까닭이니라. 다섯째, 선정을 닦으면 능히 뛰어난 법을 관찰해도 마음에 피로함이 없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족함을 삼지 않는 까닭이니라. 여섯째, 선정을 닦으면 유연하고 자재롭되 선(禪)을 따라 나지 않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자재롭게 모든 선(禪)을 일으키는 까닭이니라. 일곱째, 선정을 닦으면 형상 없는 마음을 얻어 모든 사물을 보지 않게 되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

	  

	[image: image4.png]




	[34 / 239] 쪽 

	  느니라. 그로써 모든 상을 여의는 까닭이니라. 여덟째,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맑아져 능히 한량없는 경계를 비추게 되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한계를 지닌 삼매가 받는 가책과 허물을 초월하는 까닭이니라. 아홉째, 선정을 닦으면 관찰하는 마음을 능히 소멸하되 관찰하는 자[能觀]를 보지 않으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적정(寂靜)한 마음을 얻는 까닭이니라. 열째, 선정을 닦으면 유연한 마음을 증득하여 모든 각관(覺觀:尋伺)을 멸하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조복하는 마음을 얻는 까닭이니라. 열한째,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능히 적멸하여 한 번 관찰하매 모든 근(根)이 동요하지 않게 되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착하지 못한 근을 항복시키는 까닭이니라. 열두째,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능히 모든 법 가운데서 대방편을 지니니, 보살은 마땅히 선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대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까닭이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은 선바라밀에 머무는 까닭에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선바라밀에 머무는 까닭에 삿된 견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선바라밀에 머무는 까닭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선정을 배우는 일체의 성문ㆍ벽지불이나 외도의 범행(梵行)으로 선삼매(禪三昧)에 든 이들을 남김없이 조복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보살이 열두 가지로 선바라밀을 닦고 행하여 큰 이익을 얻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회향한다 하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거듭 선바라밀을 찬탄하셨다.

	  

	  무루(無漏)의 지혜 닦아

	  애욕의 진흙탕 벗어나고

	  모든 업장(業障) 소멸하려면

	  선정이 최상이요 제일이니라.

	  

	  선정은 부사의하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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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승이나 범부들의

	  삼매로는 알지 못하리.

	  

	  땅덩이와 산과 바다를

	  겁화(劫火)가 태워 버려도

	  그 마음 선정에 머무르면

	  평온하여 잃는 것 없으리.

	  

	  여래라는 지혜의 해와

	  무루의 마니 구슬은

	  다른 곳에서 나지 않으니

	  선정의 바다에서 나오네.

	  

	  그러므로 모든 불자여,

	  부처의 큰 지혜 보배 구하려면

	  산란한 마음 제해 버리고

	  선바라밀을 생각하여라.

	  

	  모든 보살의 선정은

	  모든 번뇌를 적멸케 하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 말씀이

	  다른 선정 닦는 이를 이긴다 하네.

	  

	  깊은 마음 언제나 적멸하여

	  여러 경계 즐기지 않고

	  능히 모든 산란한 마음 거두어

	  뛰어난 열반에 머무르네.

	  

	  보살이 선정을 닦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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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계에 머무는 바 없나니

	  그러므로 저 의지처 아닌 곳에

	  그는 기대지 않는다네.

	  

	  능히 세간과 출세간을

	  보살은 선정으로 초월하니

	  그러므로 삼매는 뛰어나

	  세간의 2승을 압도하네.

	  

	  보살의 선정은 유연해서

	  뜻에 따라 걸림 없으니

	  그러므로 능히 회전(廻轉)하여

	  욕계 가운데 태어나네.

	  

	  보살이 닦는 선정은

	  일체의 관법[觀]을 압도하니

	  그러한 선은 구경(究竟) 아니기에

	  부처님께서 뛰어난 이라 하시네.

	  

	  보살의 선정은 한량이 없어

	  뛰어난 경계에서 생기니

	  모든 중생상(衆生相)을 여의고

	  온갖 때 묻은 법도 여의었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이

	  닦는 선정은 뛰어나서

	  다른 선정을 닦는 이들과

	  미미한[少分] 선(禪)을 항복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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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한 모든 경계

	  보살은 오로지 관찰하니

	  이처럼 닦는 선정

	  지혜 방편 쫓아 생겨나네.

	  

	  바른 지혜로 근본 삼고

	  사견의 마음 일으키지 않나니

	  그러므로 보살의 선정은

	  가히 나무랄 곳 없다네.

	  

	  보살은 선정에 들어

	  유무(有無)에 머물지 않나니

	  실다운 경계 관찰하는 까닭에

	  능히 유ㆍ무의 상을 여의네.

	  

	  이처럼 뛰어난 지혜의 선정

	  다른 경계와 같지 않으니

	  나한(羅漢)이나 벽지불이

	  지혜로워도 모두 미혹하리라.

	  

	  “선남자여, 다시 보살에게는 열두 가지 관찰이 있어 반야바라밀(般若波羅蜜)을 닦고 행하여 큰 이익을 얻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두 가지인가? 첫째, 반야는 모든 때[垢]를 멀리하고 광명을 일으킴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어두운 암흑의 법을 멀리하는 까닭이니라. 둘째, 반야는 모든 어두운 장애를 여읨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번뇌의 숲[稠林]을 비추어 없애는 까닭이니라. 셋째, 반야는 능히 온갖 지혜의 광명을 놓음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온갖 어리석음[無智]을 여의는 까닭이니라. 넷째, 반야는 보습으로 밭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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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초를 제거함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모든 무명의 근본을 뽑아 버리는 까닭이니라. 다섯째, 반야는 마치 날카로운 쇠망치로 마음대로 부숨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모든 애욕의 그물을 끊는 까닭이니라. 여섯째, 반야는 마치 금강저(金剛杵)가 온갖 것에 망가지지 않음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번뇌의 산을 깨트리는 까닭이니라. 일곱째, 반야는 마치 큰 해[日輪]가 모든 구름을 여읨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일체 번뇌의 진흙탕[淤泥]을 마르게 하는 까닭이니라. 여덟째 반야는 마치 큰 불더미가 모든 잡초를 태움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능히 업과 번뇌의 나무를 태우는 까닭이니라. 아홉째, 반야는 마치 마니 구슬이 능히 일체를 비춤과 같으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어두운 마음이 없어져서 모든 법에 미혹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열째, 반야는 능히 적멸하여 궁극에 이른 실제(實際)에 머무름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존재하는 바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까닭이니라. 열한째, 반야는 능히 형상[相] 있음을 멸하여 마음에 분별심이 없음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써 상이 없어지는 까닭이니라. 열두째, 반야는 능히 무원(無願)을 이루어 마음으로 구하고 즐기는 바가 없음이니, 보살은 마땅히 지혜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로서 삼계를 초월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보살이 열두 가지로 반야바라밀을 닦고 행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 하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게송으로써 거듭 반야바라밀을 찬탄하시었다.

	  

	  끝내 유(有)의 종자를 끊고

	  평온히 열반에 들려면

	  모든 바라밀 가운데서

	  지혜가 으뜸이요 제일이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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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컨대 세간의 등불이

	  능히 모든 암흑을 부수며

	  높은 당기[幢] 위의 불을

	  세간이 잘 보는 것과 같다네.

	  

	  일체의 여래께서는

	  모든 존재의 흐름을 벗어나

	  네 가지 마군[四魔]을 항복받으니

	  지혜로써 맹장(猛將)을 삼는다네.

	  

	  만약에 모든 불자들이

	  자기와 중생을 이롭게 하려면

	  언제나 부지런히 힘써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하리.

	  

	  비유컨대 보습으로 땅을 갈아

	  능히 거친 풀을 제거하듯이

	  지혜로써 의심과 애욕의 풀 없애는 일

	  보습으로 땅을 갈고 다듬음과 같다네.

	  

	  제석(帝釋)의 금강저로

	  삿된 아수라를 멸망시키니

	  지혜로써 번뇌의 산을 부수며

	  파괴함도 또한 이러하여라.

	  

	  일체의 여래들께서

	  지혜의 힘을 말씀하시니

	  마치 여름날의 해와 같고

	  또한 세간의 등불과도 같네.

	  
  능히 번뇌의 바다를 마르게 하고
  무명의 어두움을 비추어 제거하니
  본체로써 세간을 뛰어넘음은
  무루(無漏)의 불이 밝은 탓이라네.
  
  무명의 어리석은 암흑의 나무
  지혜로써 능히 베고 끊어 버리니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잡초를 베어냄과 같네.
  
  지혜는 마니 구슬과 같아
  평등히 세간을 비추나니
  허공과 같이 분별이 없어서
  유여열반[有涅槃]에 머물지 않네.
  
  지혜의 마음은 자재하여
  일체 법[一切法]에 결정되어
  의혹과 후회를 단절하고
  지닌바 의문을 끊어 버리네.
  
  세간의 악한 과보를 말하고
  열반의 결과를 드러내어
  널리 모든 중생에게 보이나니
  어두움에 밝은 등불 보이는 듯하네.
  
  모든 부처님의 명월(明月) 같은 눈
  버젓이 법상(法相)을 보시니
  모든 보살도 그와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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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없는 지혜로 닦고 행하네.
  
  어떤 사람 밤길에 등불 지니면
  간 곳마다 모두가 밝아지나니
  나고 죽는 어두움 속에서도
  지혜의 광명으로 능히 건너리.
  
  “선남자여, 보살에게는 다시 열두 가지의 경계가 있어 방편행(方便行)을 닦아 큰 이익을 얻나니, 그러므로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方便婆羅蜜)을 닦아야 하느니라. 무엇이 열두 가지인가? 첫째, 방편에 의해 열반의 청정한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때 묻고 탁한 경계를 시현(示現)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둘째, 방편에 의해 한 곳의 적정한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시끄러운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셋째, 방편에 의해 선정의 깊고 깊은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왕궁(王宮)의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넷째, 방편에 의해 청정하고 무공용(無功用)의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공용(功用)의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다섯째, 방편에 의해 무생(無生)의 진실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이곳에서 태어나 저곳으로 물러나고, 여기에서 물러나 저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여섯째, 방편에 의해 능히 온갖 네 가지 마군의 경계를 초월하면서도 세간이 마군을 항복받는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일곱째, 방편에 의해 일체 성인의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 범부의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여덟째, 방편에 의해 능히 세간의 경계를 벗어남을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모든 존재의 경계에 머무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아홉째, 방편에 의해 일체 지혜의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세간의 어리석은 경계를 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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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째, 방편에 의해 보살의 실제(實際)의 경계를 여의지 않으면서도 성문ㆍ연각의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한째, 방편에 의해 능히 일체 법이 무상(無相)함을 알 힘이 있으면서도 능히 32상(相)과 80종호(種好)를 시현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두째, 방편에 의해 능히 일체의 평등한 경계에 들어갈 힘이 있으면서도 모든 마군의 경계를 시현하는 까닭이니, 보살은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닦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일컬어 보살이 열두 가지로 방편바라밀에 머물러 큰 이익을 얻는다 하느니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거듭 방편바라밀을 찬탄하시었다.
  
  일체의 보살들이
  모든 바라밀을 행하여도
  만약에 방편이 없을진대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리.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로워
  세간의 열반에 머무니
  이렇듯 맑음 없고 물듦 없음은
  모두가 방편에 의하는 까닭일세.
  
  일체의 여래들께서
  행하는 온갖 경계를
  2승(乘)은 헤아리지 못하니
  이는 방편의 힘 때문일세.
  
  그러므로 모든 불자가
  여래의 일을 행하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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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히 방편바라밀을
  항상 부지런히 닦고 행하라.
  
  보살은 항상 청정하여
  방편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에
  실은 애욕의 때[垢] 없건만
  염행(染行)을 행함을 시현하네.
  
  열반의 못 가운데 목욕하면서
  방편으로 모든 유(有)를 시현하나니
  이것을 일컬어 모든 보살이
  두 가[邊]에 머물지 않음이라 하네.
  
  몸과 말과 뜻이 항상
  제일의(第一義)의 적정에 머무르되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세간과 함께하네.
  
  마치 꿀벌이 꽃밭에 들어가
  한 꽃에만 매달리지 않듯이
  그처럼 보살의 방편은
  일체의 경계에서 행하네.
  
  혹은 종종의 형상 나타내어
  뛰어나고 묘하게 장엄한 몸으로
  궁녀(宮女)들 사이에 두루 하면서
  방일한 행리(行李)를 하거나
  
  혹은 지옥에 몸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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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운 모든 중생 구제하나니
  비록 이 같은 모양 시현하나
  항상 선정을 버리지 않네.
  
  모든 삼매 버리지 않고
  산란한 가운데 나타나서
  손해되는 일 시현하는 것
  이를 방편의 힘이라 하네.
  
  일체 유위(有爲)의 행(行)을
  보살은 이미 여의었으니
  모든 유와 무 가운데
  또한 분별하는 마음 없다네.
  
  비록 모든 물듦 행함을 드러내지만
  허망한 욕망의 불길 내지 않고서
  방편 가운데 시현하여
  유위상(有爲相)을 분별한다네.
  
  보살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건만
  나고 물러나는 일 시현하나니
  방편 지혜의 힘 때문이라네.
  
  마군의 업 짓는 경계 여의고
  부처의 경계 가운데 머물러
  지혜로써 겁약함도 없이
  모든 마군의 일 시현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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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은 큰 연민의 힘과
  용맹한 방편의 지혜로
  성현의 위없는 경계에 머무나
  범부의 일을 시현하네.
  
  모든 법상(法相)에 들어가
  제법의 본체가 공함을 알아
  항상 열반에 처하여 있으나
  세간을 버리지 않네.
  
  모든 법은 자체가 빈 것이며
  적정하고 또한 특징 없거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상호(相好)로써 몸을 장엄한다네.
  
  어리석음 없되 지혜 없음 시현하고
  성냄 없되 자비 없음을 시현하여
  능히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방편이라 한다네.
  
  보살마하살은
  이 같은 경지에 머무나니
  이것을 일러 말하자면
  성인의 종종방편 내보임이네.
  
  “다시 또한 선남자들이여, 여래ㆍ응공ㆍ정변지에게는 다시 방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선남자들이여, 모든 불ㆍ여래에게는 열두 가지의 뛰어나고 묘한 공덕이 있음이 마치 제호(醍醐)와 같아서 모든 맛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청청하여 능히 일체의 불국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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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케 하는 데 제일이니, 여래는 그 가운데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열두 가지인가? 첫째는 겁의 흐림[劫濁]을 시현하며, 둘째는 시의 흐림[時濁]을 시현하며, 셋째는 중생의 흐림[衆生濁]을 시현하며, 넷째는 번뇌의 흐림[煩惱濁]을 시현하며, 다섯째는 목숨의 흐림[命濁]을 시현하며, 여섯째는 3승의 차별된 흐림[三乘差別濁]을 시현하며, 일곱째는 부정한 불국토의 흐림[不淨佛國土濁]을 시현하며, 여덟째는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의 흐림[難化衆生濁]을 시현하며, 아홉째는 가지가지 번뇌를 연설하는 흐림[說種種煩惱濁]을 시현하며, 열째는 외도의 어지러운 흐림[外道亂濁]을 시현하며, 열한째는 마군의 흐림[魔濁]을 시현하며, 열두는 마라의 행위의 흐림[魔業濁]을 시현함이 그것이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부처님의 국토는 모두 세상을 뛰어넘는 공덕으로 장엄되고 청정을 구족하여 흐림이 없건만, 이 같은 허물은 모두 여러 부처님의 방편력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임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여기에서 성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여래ㆍ응공ㆍ정변지께서는 이 열두 가지 최상의 공덕으로 불국토(佛國土)를 청정케 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래께서는 어느 국토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첫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뛰어나고 청정한 겁(劫)을 능히 성취하고 모든 겁탁(劫濁)을 여의어 공덕을 구족한다면, 이 같은 정토(淨土)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둘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가장 뛰어나고 묘한 때[時]를 능히 이루고 모든 부처님의 법다운 행이 시절(時節)을 잃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셋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가장 뛰어난 법기(法器)를 능히 이루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는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넷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맑고 묘한 지혜의 바다를 능히 이루며 일체의 번뇌의 때를 청정케 한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다섯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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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부드러운 마음을 이루며 그 가운데서 항상 중생을 조복시킨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여섯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뛰어나고 묘한 승(乘)을 능히 이루며 1승의 구경으로써 위없는 열반을 취한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일곱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뛰어난 기세간(器世間)을 능히 이루고 다른 상(相)이 없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여덟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여래의 바른 가르침을 능히 이루고 일체 외도의 삿된 법이 없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아홉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곧은 마음과 바른 마음을 이루고 아첨과 굽음[曲]이 없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열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때 없는 공덕을 능히 이루어 일체의 청정하고 맑은 가르침[白法]을 성취한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열한째는 저 불국토의 중생이 끝내 모든 성인의 법을 능히 이루며 그 가운데 항상 뛰어난 복전(福田)의 무리가 있다면, 이 같은 정토에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열두째는 저 불국토에 있는 중생이 끝내 뛰어나고 묘한 도량을 능히 이루며 과거의 부처님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불도(佛道)를 이룬다면, 여래는 그 가운데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리라.
  문수사리여, 이것을 일컬어 열두 가지의 가장 뛰어난 공덕으로 능히 불국토를 맑히고 이와 같은 정토 가운데에서 여래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한다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나의 불국토에는 성문ㆍ벽지불 등의 차별된 말이 없나니,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불ㆍ여래는 가지가지 특징[相]을 취하는 허물을 여의는 까닭이니라. 문수사리여, 여래가 만약에 어떤 중생을 위해서는 대승을 말하고, 다른 중생에게는 연각승을 말하고, 또 다른 중생에게는 성문승을 말한다면, 이는 여래가 청정하지 못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여래가 평등하지 못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며, 여래가 다툼과 허물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며, 여래가 평등과 자비가 없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며, 여래가 상(相)에 집착하는 허물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며, 여래가 모든 법 가운데서 아끼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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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이루는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내가 중생을 위하여 어떤 법을 말하든 그 일체 법은 보리에 수순하고 대승에 수순하여 일체지(一切智)를 취하며, 마침내는 능히 한 곳에 이르나니, 이른바 일체지의 처소에 이르게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러므로 나의 국토에는 승(乘)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자 성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3승의 차별의 성품이 없을진대 무슨 까닭에 여래께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3승의 법을 말씀하시어 ‘이것은 성문이 배우는 승이요, 이것은 연각이 배우는 승이요, 이것은 보살이 배우는 승이다’라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불ㆍ여래들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경지의 차별을 보일 따름이지 승의 차별을 내 보임이 아니니라. 모든 불ㆍ여래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법상(法相)의 차별을 말씀함이지 승의 차별을 언급함이 아니니라. 모든 불ㆍ여래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사람의 차별을 말씀함이지 승의 차별을 가리킴이 아니니라. 모든 불ㆍ여래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적은 공덕을 보이어 많은 공덕을 알게 하고자 할 따름으로 불법 가운데 승의 차별은 없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법계의 성품이 무차별하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여, 모든 불ㆍ여래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여래의 법문에 들게 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점차로 여래의 대승 법문에 들게 하려는 것이니, 마치 여러 기술을 배우는 이가 차례로 닦고 익혀감과 같으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활 쏘는 스승이 활 쏘는 지혜에서 마침내 제일가는 경지에 이르고는 능히 갖가지 한량없는 방편으로써 제자들을 가르치되 마치 자기가 알고 보듯이 일체를 구경에 이르게 하나니, 문수사리여, 여래라는 활 쏘는 스승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모든 법 가운데서 종극에는 모두가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곧 여래의 일체지의 지혜로써 분별하고 연설하여 중생들에게 3승의 차별을 보임은 마치 세간의 활 쏘는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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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작은 불길[火災]이 점점 커져 능히 세계에 두루 하여 마침내는 겁(劫)을 태우는 큰 불을 이루듯이, 문수사리여, 여래의 지혜의 불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하나의 지혜 광명의 성품이 점차로 자라나서 여래의 일체지견(一切智見)이라는 대지혜의 광명을 이루고는 능히 일체의 오염된 번뇌를 태워 버리는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큰 수미산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 중생이 그곳에 이르면 모두가 같은 빛이 되니, 이른바 금빛이니라. 문수사리여, 여래ㆍ세존의 위없는 대지혜의 수미산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분별이 없어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법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중생들은 모두 한빛이 되니, 이른바 일체종지(一切種智)의 묘한 빛이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인다라(因陀羅)의 맑고 미묘하게 푸른빛을 내는 마니 구슬을 일체의 기세간(器世間)에 두면, 그 마니 구슬이 지닌 경계 가운데 일체의 빛깔과 종종의 형상은 마니 구슬의 힘으로 모두 동일한 빛이 되나니, 이른바 푸른빛이 되느니라. 문수사리여, 여래ㆍ세존의 위없는 푸른빛의 마니 구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을 비추면 모두가 동일한 빛이 되나니, 이른바 일체종지의 빛이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큰 바다에 한량없는 백천 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들어가서는 일체가 모두 한맛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른바 소금의 맛이니, 항상 머무는 까닭이니라. 문수사리여, 큰 바닷물이라 함은 여래의 일체 지혜를 말함이요, 가지가지 강물이 모두 흘러 들어간다 함은 성문ㆍ연각ㆍ보살을 말함이요, 들어간 뒤에 모두가 동일한 소금의 맛이 된다 함은 1승을 말함이요, 항상 머무른다 함은 분별없는 일체종지를 말하느니라.
  문수사리여, 이와 같은 뜻에서 승의 차별 없음을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문수사리여, 그러므로 부처가 지위의 차별을 말함은 중생들에게 3승으로 업을 지음을 내 보이어 점차 들어가게 하려 함이요, 법상의 차별을 말함은 중생에게 여래의 종지(種智)를 내 보이어 점차 들어가게 하려 함이요, 적은 공덕을 말하여 많은 공덕을 알게 함은 모든 중생에게 세 사람의 차별을 보이어 여래의 분신방편(奮迅方便)의 걸림 없는 변재를 시현하는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모든 불ㆍ여래께서 3승을 말씀하심은 세간의 진리[世諦]에 의지하여 연설하는 것이며, 문수사리여, 모든 불ㆍ여래께서 1승을 말씀하심은 제일의제(第一義諦)에 의지하여 연설하는 것이니라. 제일의제는 오직 1승이니, 다시 제2의 것이 없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나의 불국토에 있는 외도 승가(僧佉)ㆍ비세사(毘世師)ㆍ차리가(遮梨迦)ㆍ니건자(尼乾子) 등은 모두 불ㆍ여래의 방편이니, 모두 여래의 신력으로 머물러 세간이 능히 보게 하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그로써 모든 여래께서는 온갖 삿된 대상을 잘 제거하시는 까닭이니라.
  문수사리여, 모든 불ㆍ여래를 일컬어 선서(善逝)라 하니, 원망하는 대상이 있다 함은 옳지 않느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세간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조그마한 선근(善根) 공덕을 성취하였으나, 선근을 단절한 채 비구경(非究竟)의 법으로 온갖 탐ㆍ진ㆍ치와 결박ㆍ번뇌를 구족하여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체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체의 때 오염된 번뇌를 여의지 못하였건만, 그 전륜왕은 끝내 원한 맺은 상대가 없으며, 끝내 적대자가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문수사리여, 전륜왕은 원한 맺은 이가 없는 까닭이니라. 문수사리여, 그러니 하물며 여래는 일체 공덕 지혜를 성취하고 단절 없는 대자비심(大慈悲心)을 얻었으며, 무루(無漏)의 허공법계에서 행하고 7각지(覺支)의 모든 착한 공덕을 두루 채우며, 끝내 잃지 않는 법을 성취하여 능히 위없는 크고 묘한 법륜(法輪)을 굴리며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였거늘 어찌 해하려는 이나 마군ㆍ원수ㆍ외도ㆍ적대자가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문수사리여, 나의 국토에 있는 승가ㆍ비세사ㆍ차리가ㆍ니건자 들은 모두 여래의 주지(住持)하는 힘인 방편으로 시현한 것이니라. 
  문수사리여, 이 모든 외도의 선남자들은 비록 갖가지 다른 것들을 배우지만 모두가 동일한 불법이니, 하나의 다리로 건널 뿐 달리 건너갈 길이 없는 까닭이니라.
  문수사리여, 모든 금수(禽獸)가 사자 앞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나니, 문수사리여, 여래라는 사자, 대장부왕께서는 10력(力)ㆍ4무외(無畏)를 구족해 일체의 외도 니건자들이 감히 여래의 경계에서 불ㆍ세존과 더불어 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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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가리는 일은 없느니라. 그러니 사자후(師子吼)를 한다 함은 옳지 못하느니라. 하지만 모든 여래께서 방편의 힘을 주는 이는 제외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해가 솟아 큰 광명을 그물 펴듯 놓으면 일체 반딧불의 광명은 모두 그치고 일체 마니 구슬의 광명도 또한 드러나지 못하나니, 문수사리여, 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큰 지혜의 해로써 광명을 놓으시니, 일체 외도 니건자들의 반딧불 같은 지혜의 광명은 모두 막히어 드러나지 못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무쇠 가운데 으뜸가는 것을 아색건타(阿塞件陀)라 하나니, 그것이 있는 곳에는 일체 평범한 쇠가 감히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독특한 형상인 까닭에 평범한 쇠와 한 곳에 있지 않느니라. 문수사리여, 여래라는 무쇠의 왕 또한 그러하여서 어떤 국토이건 세상에 나오시는 곳마다 일체 평범한 무쇠인 외도들은 일체 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불ㆍ여래께서는 독특한 형상으로 세상에 나오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그 어떤 곳이건 여의 보배ㆍ마니 구슬이 나오면 그곳에서는 거짓된 유리구슬이 나오지 못하니, 여래라는 여의주(如意珠) 큰 보배 왕께서 어떤 국토이건 세상에 나타나시면 그곳에는 일체의 외도들이 나지 못하느니라.
  문수사리여, 비유컨대 그 어떤 보배의 성품을 지닌 것 가운데 염부단금(閻浮檀金)이 나오면 그곳에서는 구리나 무쇠 따위가 나지 못하나니, 문수사리여, 여래라는 보배도 또한 그러하여서 그 어떤 국토에 나오시건 그곳에는 일체의 외도들이 나지 않느니라. 문수사리여,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하는 까닭에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그 어떤 국토이건 여래가 나시면 일체의 외도들이 나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문수사리여, 나의 국토에 있는 모든 니건자들은 모두가 여래께서 주지(住持)하는 힘인 까닭이며, 불가사의한 방편 경계를 시현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이 일체 외도들은 모두 불가사의한 해탈문(解脫門)에 머물기 때문이며, 모두가 큰 지혜로써 종극에는 반야바라밀의 문에 이르기 때문이며, 일체가 모두 대방편력의 날쌘 자재로움을 얻기 때문이며, 일체가 모두 불ㆍ법ㆍ승 등의 염(念)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며, 일체가 모두 제일의 피안에 이르러 큰 신력으로써 중생들을 교화하기 때문이며, 일체가 모두 여래의 가피력[加力]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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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라.”
  이 1승 법문을 말씀하실 적에 8천 명의 천자(天子)가 성문의 행에 의지하였다가 이 1승을 듣고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었으며, 5백 명의 비구는 1승의 평등하고 큰 지혜의 등불 삼매에 머물렀으며, 1천2백만 명의 보살은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었다.
  이 삼천대천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고, 신들은 허공계 가운데에서 모두 하늘의 우발라꽃[優鉢羅華]ㆍ발두마꽃[鉢頭摩華]ㆍ구모두꽃[拘牟頭華]ㆍ분다리꽃[分陀利華]을 뿌리고 하늘의 전단향과 가루 향을 뿌려 여래의 발밑에 가득하였으며, 무량 백천의 천자들이 허공 가운데 머물면서 백천 가지 갖은 기악을 연주하고 모두 묘한 소리를 내어 여래에게 공양하였으며, 하늘의 옷을 내리고 하늘의 북을 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희유하고 높고 묘하고 가장 뛰어난 법문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이 끝내 염부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어 일체 중생을 크게 요익하게 하소서.” 
  그 때에 8천 명의 비구니는 몸에 걸쳤던 상의를 벗어 여래께 바쳤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알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뛰어난 방편으로
  나[我]는 법이 있을 때 나왔건만
  방편으로 때의 흐림[時濁] 시현하노라.
  
  어느 때든지 법이 있어서
  끝끝내 언제나 청정하거늘
  중생들이 받는 법을 따라
  짐짓 중생의 흐림 시현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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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처님, 뛰어나게 지혜로운 이
  묘한 겁 가운데 출현하시니
  국토가 항상 청정하기에
  그러므로 흐림이 없다고 하네.
  
  나는 한량없는 겁 가운데
  구족히 고행을 닦아서
  모든 업장을 청정케 하고
  뛰어난 지혜 공덕 이루었노라.
  
  능히 한량없는 겁 가운데에서
  수명이 언제나 다함없었네.
  부처님의 방편력은 제외하나니
  그러므로 명탁(命濁)이 없다네.
  
  중생은 항상된 생각을 일으키니
  그러므로 내가 무상(無常)을 보이되
  무수한 겁의 수명으로써
  짧은 목숨인 듯 시현하네.
  
  여래의 뛰어난 공덕은
  한량없는 겁에 닦은 것이니
  복 엷고 겁 많은 중생은
  들으면 놀라는 마음 내리라.
  
  이러한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분별하여 차별되게 말하되
  마침내는 모두가 성불하고
  다시 다른 승(乘)이 없다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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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분별하여 다른 길을 연설하고
  점차 교화하여 하나에 들게 했으니
  그러므로 세 가지는 차별이 없네.
  
  비유컨대 활 쏘는 스승은
  능히 활 쏘는 법을 알고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의 재주를 갖가지로 말하니
  
  여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법 가운데에서
  가지가지 차별을 말하네.
  
  나는 모든 중생에게
  차별된 마음 없건만
  그릇이 같지 않은 까닭에
  말하는 바 분별 있노라.
  
  만약에 평등한 마음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인색하다 하며
  스스로는 최상의 승을 취하고
  중생에게 낮은 법을 준다 하리라.
  
  최상의 인다라 보배가
  곳곳마다 푸른빛이 되어
  두루 만물을 비춤은 모두 같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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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에는 분별이 없다네.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 보배
  빛나고 밝게 세간을 비추되
  한 가지 보리의 빛이 되어
  모든 분별심을 여의네.
  
  비유컨대 작은 불이
  자라나서 큰 광명이 되듯이
  나한들의 적은 지혜 자라나
  부처의 지혜 이루네.
  
  모든 중생들이
  수미산을 찾아가면
  수미산의 광력으로
  일체가 같은 빛 되니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수미법에 머물면
  여래의 법력으로
  동일한 부처의 색신(色身)이라네.
  
  비유컨대 갖가지 것들을
  꿀벌이 빨아 모아
  한 그릇 안에 두면
  화합하여 한맛을 이루듯이
  
  부처가 셋을 연설함도 그러해
  중생의 근기를 익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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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부처의 보리 맛을 이루게 하네.
  
  비유컨대 전륜왕이
  세상에 나오면 원적이 없듯이
  나라는 법왕(法王)이 나올 때에도
  외도가 해하는 일 없다네.
  
  비유컨대 해가 나올 때
  다른 광명은 모두 가리나니
  부처라는 해가 세상에 나면
  외도는 스스로 제멸된다네.
  
  좋은 쇠가 나는 곳마다
  다른 무쇠 나지 않나니
  부처가 나는 곳마다
  모든 외도 나지 못하네.
  
  묘한 금이 나는 곳마다
  구리나 무쇠는 나지 않나니
  부처가 도를 이루는 곳마다
  자연히 외도는 사라지네.
  
  비유컨대 마니 보배는
  더러운 것과는 섞이지 않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나는 곳
  거짓 유리구슬 없어지네.
  
  여래의 마니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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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곳도 그러하니
  모든 외도들과는 함께
  한 국토에 나지 않네.
  
  외도의 큰 신통 있는 이
  모두가 자재로운 보살이니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같은 모양 보임은 방편이라네.
  
  일체의 보살들
  모든 외도들이
  방편력 구족함을 듣고는
  모두 환희심을 내었네.
  
  제각기 존중하는 생각 내어
  공경의 뜻을 받들어 올리고
  꽃을 뿌려 부처님께 공양하니
  갖가지 묘한 향기 서리었네.
  
  법을 설하는 저 때에
  대지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허공에서는 소리를 내니
  희유한 법 이전에 들은 일 없네.
  
  한량없는 천자(天子)들은
  공중에서 합장하고 찬탄하며
  한 목소리 되어 감탄하네.
  참으로 거룩합니다, 선서(善逝)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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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엄치왕품(詣嚴熾王品)

  
  그 때에 남쪽 나라의 대살차니건자(大薩遮尼乾子)가 8억 8천만의 니건자(尼乾子)와 함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면서 중생을 교화하다가 차제에 울사연성(鬱闍延城)에 이르렀다. 다시 무량 백천의 대중이 있었으니, 혹은 노래 부르거나 혹은 춤추거나 악기를 불거나 목소리를 높이 빼면서 백천만 가지 풍류를 지으며 대살차니건자를 앞뒤로 모시면서 울사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때에 나라의 임금 엄치대왕(嚴熾大王)은 대살차니건자의 무리가 남쪽의 큰 나라에서 한량없는 대중과 함께 울사연성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 대살차니건자를 우러르는 마음을 일으켰다. 우러르는 마음을 내고는 대살차니건자를 영접하기 위해 대왕의 힘과 왕의 신통력과 왕의 날랜 힘으로써 모든 대신들 및 여러 왕자ㆍ왕사(王師)ㆍ집안의 권속ㆍ나라의 큰 장자(長者)ㆍ작은 성읍 및 취락의 토주(土主)들, 그리고 코끼리ㆍ말ㆍ수레를 탔거나 걸어 다니는 4부 대중에게 앞뒤로 공경 받고 에워싸인 채 나아갔으니, 그들은 종을 치고 북을 울려 백천 가지 한량없는 풍류를 연주하였고, 백천 가지 한량없고 묘한 소리의 북을 쳤으며, 백천 가지 한량없고 묘한 소리의 소라[螺]를 불었으며, 백천 가지 빛깔의 비단 일산과 당기와 번기를 달았으며, 우바라꽃[優波羅華]ㆍ발두마꽃[鉢頭摩華]ㆍ구모두꽃[拘牟頭華]ㆍ분다리꽃[分陀利華]ㆍ아수가꽃[阿輸迦華]ㆍ박구라꽃[薄拘羅華]ㆍ비라가꽃[鞞羅迦華]ㆍ아제목다가꽃[阿提目多迦華] 등의 백천만 가지 묘한 꽃을 뿌려 길을 두루 덮었으며, 금병ㆍ은병에는 백천 가지 묘한 꽃을 담았고, 백천 가지 보배 향로에는 그 가치를 잴 수 없는 향을 사르어 앞에 둔 채 살차니건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때에 대살차니건자는 멀리서 엄치왕과 대중이 오는 것을 보고는 길에 내려서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엄치왕은 멀리서 살차(薩遮)가 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고는 코끼리 수레에서 내려 살차니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 백천 가지 마니 보배로 교묘하게 장엄한 보배 평상에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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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대살차니건자는 왕에게 문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대왕이시여. 왕은 이제 위없이 가장 뛰어나고 희유한 공덕을 잘 심으시었으니, 그 복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왕께서는 능히 하늘같이 존귀하고 무겁고 자재로운 마음을 내리신 채 뜻을 굽히어 사문(沙門)에게 오셔서 안부를 물으시는 때문입니다.
  대왕이시여, 그대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도적이나 도망한 무리들이 백성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는지요?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좀먹는 일은 없는지요? 기이한 일로 세간의 백성들을 간사하게 속이고 제멋대로 사기치고 속이는 일은 없는지요? 반란이 일어나 국토와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는지요? 훔치고 빼앗는 이들이 있어 서로 도둑질하는 일은 없는지요? 변방에 있는 벼슬아치나 관료들이 대왕을 속이거나 왕명을 거슬리는 일은 없는지요?
  대왕이시여, 그대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사문이나 정행인(淨行人)은 안락하게 머무는지요? 의복ㆍ음식ㆍ방사(房舍)ㆍ잠자리ㆍ질병을 고치는 탕약이나 그 밖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건이 모자라거나 적지는 않은지요? 그대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착한 마음을 얻어 모든 사문의 무리와 정행인을 존중하고 공양하는지요?
  대왕이시여, 그대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도살ㆍ사냥, 강이나 산에서의 그물질[羅網], 산과 들에 불 지르기, 매를 이용한 사냥, 개를 이용한 사냥, 갈고리로 물고기 잡기, 탄환으로 새나 짐승을 쏘거나 함정 파기, 독화살이나 기구로 살해를 행하는 일은 없는지요?
  대왕이시여, 그대는 지금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제정함에 자재하시니 선악을 행하게 하되 감히 어길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가 왕위에 올라서 내린 명령은 모두 선(善)하였는지요? 나라 안의 백성이 행하는 선악을 그대는 모두 아시는지요? 능히 착한 행을 하는 자를 그대는 권장하고 추천하는지요? 좋지 못한 행을 하는 자를 그대는 그만두도록 권하는지요?
  대왕이시여, 그대의 몸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어 일체의 두 발로 걷는 짐승이나 네 발로 걷는 짐승이나 발이 많은 생물이나 혹은 다리가 없는 중생을 
 
해치지는 않는지요? 왜냐하면 대왕이시여, 일체 중생들로서 의식이 있는 것은 모두 몸과 목숨을 보배같이 소중히 여기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에 맞추어 백 년의 수명이 다하였을지라도 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라도 마땅히 가겠노라 하는 이가 없으니, 그것은 왜냐하면, 목숨을 사랑함이 지중[重]한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해를 가하거늘 어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뒤에는 다시 서로서로 원수를 맺고 또한 원수를 갚고 하는 일이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시여, 그대는 반드시 살생(殺生)의 죄를 멀리해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훔치는 죄를 멀리하여 스스로의 살림살이를 버리고 족함을 아는 마음을 낼 것이며, 남의 살림살이에 욕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사음(邪婬)의 죄를 멀리하여 자기 아내로 족함을 알고 남의 처를 구하지 말며, 삿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망어(妄語)의 죄를 멀리하여 항상 실다운 말을 하고, 말을 내면 법다움을 이루도록 하며, 헛된 말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이간하는 말 하는 죄를 멀리하여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며, 이미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화합만을 생각할 뿐, 망가뜨리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거친 말 하는 죄를 멀리하여 항상 자애로운 말과 부드러운 말을 하고 추악한 말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꾸밈말을 멀리하여 항상 결정코 기억에 남을 말을 하며, 바르지 못한 말이 없어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탐욕의 죄를 멀리하여 다른 이가 지니고 쓰는 것에 대해 바라는 마음을 내거나 다른 이가 보호하는 것에 대해 빼앗으려는 마음을 내지 말며, 기뻐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성내는 죄를 멀리하여 항상 사랑하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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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청정한 마음의 업을 내며,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그대는 마땅히 사견(邪見)의 죄를 멀리하여 스스로의 업과(業果)를 보고 성인을 따르며, 바른 견해를 일으키어 다른 견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생의 죄는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하는 까닭입니다. 만약에 사람 가운데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단명(短命)이요, 둘째는 병이 많은 것입니다. 
  훔치는 죄 역시 중생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빈궁(貧窮)이요, 둘째는 재물을 공유해 자재롭지 못함입니다.
  사음의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지어미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자기의 지어미를 남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망어의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항상 남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항상 남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간하는 말 하는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파괴하는 권속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넘어뜨리는 악한 권속을 얻는 것입니다. 
  거친 말 하는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에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좋은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꾸밈말을 하는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말을 듣는 것이요, 둘째는 말을 하매 정해진 바와 실다움이 없으므로 남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내는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항상 탐심(貪心)을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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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내는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평온한 마음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항상 손해 주고 해칠 생각을 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견(邪見)의 죄 역시 중생들을 지옥ㆍ축생ㆍ아귀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으니, 첫째는 항상 사견을 내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이 항상 굽어 있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와 같은 한량없고 그지없는 괴로움의 뭉치는 모두가 열 가지 착하지 못한 업이 모인 인연 때문임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시여, 그대는 방일(放逸)하여 가벼이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마땅히 모든 법은 만들어진 것[有爲]이고 덧없으며, 일체 세간은 가히 보존할 것이 없는 줄 관찰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상하여 짧은 시간에 머무나니,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겁이 시작된 이래로 천존(天尊)이건 왕의 지위이건 토지이건 백성이건 모두 덧없음을 쫓아 어느 하나 존재하는 바가 없음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 몸은 심히 위태롭고 약해 마치 불꽃같고 메아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상(像)과 같고 물방울 같고 물거품 같고 파초의 속 같고 부싯돌의 불꽃같고 꿈속에서 본 것 같으며, 산골에 급류가 급히 불어나 개울과 구렁에 넘치다가 잠시 뒤면 다시 고갈돼 버리는 것과도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나니, 몸과 목숨이 실답지 않아 무상한 것도 이와 같아서 갑자기 죽어서는 미래의 세상으로 나아가매 가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시여, 현재를 믿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선악의 과보는 서로 쫓고 쫓기는 것임을 알아야 하니, 마치 소리가 메아리를 일으키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서 능히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또한 연이은 사슬과 같아서 끊을 수도 없나니, 가벼이 업을 지어 무거운 고통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살차니건자는 거듭 게송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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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이여, 이제 그대는
  방일한 행 짓지 말아야 하니
  만약에 모든 악 버리지 않으면
  죽어 반드시 지옥에 들리라.
  
  악한 행을 지은 사람
  반드시 지옥에 드는 까닭이니
  마음 거두어 방일하지 말고
  천제석(天帝釋)이 있는 곳에 태어나시라.
  
  일체 중생 누구나가
  목숨 아끼지 않는 이 없나니
  왕이 만약 장생을 구한다면
  마땅히 죽이고 해쳐서는 아니 된다네.
  
  대왕은 아시리니, 세상 사람들
  고되게 재물을 모을지라도
  못살까 항상 근심하나니
  범하고 빼앗는 짓 하지 마시라.
  
  범하고 빼앗지 않는 까닭에
  나는 곳 언제나 풍족하리니
  만약에 남을 범하고 손해 준다면
  항상 빈궁한 집에 태어나리라.
  
  자기를 절제하여 음란하지 말지니
  자신의 아내에 만족한 줄 알아라.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며
  다른 이가 범하는 일 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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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망령된 말 삼가고
  항상 참된 말에 의지하시라.
  참된 말로 제석(帝釋)이 있는 곳에 태어나고
  허망한 말로 아귀에 태어나리.
  
  항상 이간하는 말을 여의고
  무너진 자들의 화합을 생각하면
  권속이 항상 온화하고 화목하며
  죽어서는 범천(梵天)에 나리라.
  
  말을 내매 거칠지 않아
  다른 이가 듣기를 즐기게 하라.
  좋은 말로 천상에 태어나고
  항상 좋은 소문 들리네.
  
  꾸미는 말 여의기를 생각하고
  아름답고 묘한 말 잘하면
  그 과보로 천제석 있는 곳에 태어나
  모든 신들이 가르침을 받으려 하네.
  
  만약 스스로 이롭고자 한다면
  남을 범하거나 괴롭히지 말지니
  탐욕으로 받는 내세의 과보란
  돈과 재물로 다섯 집을 도울 뿐이리.
  
  만약에 자비를 닦지 않고
  성내고 해하는 마음 부린다면
  비록 좋은 일을 행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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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리.
  
  대왕이여, 그대는 이제 마땅히
  성냄과 어리석음 버리고
  언제나 중생을 사랑하여
  성내고 해치는 일 행하지 마시길.
  
  대왕이 마땅히 삿된 견해 버리고
  바른 견해의 마음 견고히 하여
  항상 청정한 가르침을 지니면
  하늘 가운데 즐거운 몸 받으리.
  
  비구가 범행(梵行)을 닦거든
  그대는 항상 공양하시라.
  그리하여 악도를 버리고
  천상에서 즐거움을 받으리.
 



